
소문난맛집 -�35년정성한방백숙의명소‘아중가’ 16기획
2018년 9월 12일 수요일

▶노희진대표인터뷰

노희진 대표는 요즘 관광객들도 입소문으로 많이 찾
아 오신다고 들려 주면서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어
보였다.�
노 대표는“청결을 기본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기

위해 홀에서도 주방이 훤히 보일 정도로 오픈해 집에
서 가족이 먹는 것처럼 한다”며,�“고객들도 맛있다고
또 찾아온다는 말에 뿌듯함을 느낀다”고 말했다.
또한,�“옷닭의 재료로 쓰이는 참옷과 한방재료도 시

골에 가서 직접 자연산을 구입해,�바로 잡은 생닭과 함
께 몇시간 동안 우려내 고기가 쫄깃하게 씹히는 맛도
일품이다”고 전했다.� /송효철 기자

한번 찾은 고객은 계속 찾게 되는 이유는 한방으로 요
리를 하기 때문이다.�
고객들도 다양하다.�관광객 등은 물론이요,�술잔을 기울

이며,�시를 읊는 시인을 비롯해,�화가,�서예가,�예술가 등
다양한 고객들 발길이 끊이지를 않는다.�
전주는 한해에 1000만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도시이다.�
‘아중가’음식점은 관광객들이 먼저 블로그나 SNS상에
서 맛집으로 미리 알고 찾아온다.�
한방을 가미한 옷닭을 포함해 황칠나무 백숙 등 메뉴도

다양하다.��

전주 아중 저수지 밑에 가면 맛집으로 소

문난한방백숙아중가라는음식점이있다.�

노희진 대표가 운영하는 아중가는 35년

전 각고의 연구 끝에 한방백숙을 탄생시

켰다.�

“청결은기본,�맛과신뢰로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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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객포함예술가등

이곳찾는고객들다채

먼저 SNS상에서

맛집으로미리알고방문

옷닭·황칠나무백숙

닭볶음탕등메뉴도다양

← 아중가에서 선보이고 있
는 다양한 메뉴.


